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류현진(사진)이 부상 이후 재활 등판을 

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복귀 후 선발 자리

를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

류현진은 7일 네바다주 리노의 그레이

터 네바다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

트리플A 리노 에이시즈(애리조나 다이

아몬드백스 산하)와의 경기에 오클라호

마시티 다저스 소속으로 선발 등판했다. 

애초 더블A 출전이 예정됐지만, 그의 구

위가 빨리 살아나고 있어 메이저리그 바

로 전 단계인 트리플A에서 뛰는 것으로 

깜짝 변경됐다. 류현진은 5이닝 5피안타 

3탈삼진 무사사구 1실점으로 호투했다. 

류현진은 이날 시속 140㎞대 중반을 유

지한 빠른 볼과 체인지업, 커브 등 다양

한 공을 던지며 투구 수 71개 중 51개를 

스트라이크로 꽂아 넣는 공격적인 투구

를 펼쳤다.

그럼에도 류현진이 부상으로 빠진 사

이 경쟁자들의 입지가 훌쩍 커져 복귀 

후 선발 자리를 되찾을지는 불투명하다. 

올 시즌을 클레이턴 커쇼(30), 알렉스 우

드(27), 마에다 겐타(30), 리치 힐(38), 류

현진 등 5명의 선발진으로 출발했지만 

류현진이 빠진 사이 올스타에 선발됐던 

로스 스트리플링(29)과‘영건’워커 뷸

러(24)가 자리를 채웠다. 이러다 보니 류

현진이 복귀 뒤 불펜으로 보직이 변경될 

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.

다행히 최근 다저스의 사정은 류현진

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. 다저스가 

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애리조나 다

시즌을 앞두고 르브론 제임스가 LA

레이커스로 이적했음에도 크리스마스 

매치에서 또 스테픈 커리(골든스테이트 

워리어스)를 만나게 됐다.

9일‘경향신문’에 따르면 미국프로농

구(NBA) 사무국은 전날 2018~2019 정

규시즌 일정을 발표했다. 눈에 띄는 것

은 정규시즌 일정 중 최고의 하이라이

트인‘크리스마스 매치’다. 제임스가 속

한 레이커스와 커리의 골든스테이트가 

크리스마스에 한판 대결을 펼친다.

제임스 입장에서는 자신을 그토록 괴

롭혔던 커리와 골든스테이트를 4시즌 

연속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게 그리 달

갑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. 제임스는 

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유니폼을 입고 

2014~2015시즌부터 2017~2018시즌

까지 4시즌 연속 챔피언결정전에서 골

든스테이트를 만났다. 2014~2015시즌

에는 골든스테이트가, 2015~2016시즌

에는 클리블랜드가 우승했고 지난 두 

시즌은 골든스테이트의 압승으로 끝

났다.

그 기간 제임스와 커리는 크리스마스 

매치에서도 불꽃 튀는 대결을 펼쳤다. 

통산 크리스마스 상대 전적은 2승1패로 

커리가 앞서 있다. 2015~2016시즌 첫 

맞대결에서는 골든스테이트가 89-83

으로 이겼고, 다음 시즌에는 클리블랜

드가 카이리 어빙의 위닝샷으로 109-

108의 짜릿한 승리를 챙겼다. 지난 시

즌에 는 골든스테이트가 다시 99-92

복귀 임박 류현진, 
선발 자리 되찾을까?

‘제임스’와 ‘커리’의 끈질긴 인연

이아몬드백스와 선두 자리를 두고 엎치

락뒤치락하면서 유사시 활용할 선발 자

원이 절실해진 것이다. 이에 따라 류현진

의 조기 등판 가능성도 서서히 제기되고 

있다. 

이날 마이너리그 공식 홈페이지 MiLB.

com은“재활 등판에 나선 다저스 투수 

류현진은 강한 5이닝을 보냈다. 71구 5

피안타 1실점으로 예정된 이닝을 소화

했다. 류현진은 땅볼 8개를 유도했고 탈

삼진 3개를 기록했으며 볼넷은 허용하

지 않았다.”며 류현진의 투구를 높이 평

가해 조기 등판 가능성을 높였다.

류현진은 지난 5월 3일 애리조나 다이

아몬드백스전에서 왼쪽 사타구니 근육 

부상을 당했다. 이후 3개월 동안 재활에 

매달렸다. 올 시즌 빅리그에서 6경기에 

선발 등판해 29⅔이닝을 던지며 3승 무

패 평균자책점 2.12를 기록하고 있다.

로 승리를 가져갔다. 새 팀과 함께하는 

제임스가 이번에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

혀온 커리를 상대로 설욕할 수 있을지에 

관심이 집중된다.

한편 제임스와 커리의 맞대결 외에도 

흥미를 끄는 경기들이 크리스마스를 

달군다. 제임스 하든의 휴스턴 로키츠

와 러셀 웨스트브룩의 오클라호마시티 

선더가 대결하고 지난 시즌 동부콘퍼런

스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대결한 필

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보스턴 셀틱

스의 맞대결도 눈길을 끈다. 이 밖에 밀

워키 벅스-뉴욕 닉스, 포틀랜드 트레일

블레이저스-유타 재즈의 경기도 크리

스마스에 열린다.

▲ 2014~2015시즌  ‘크리스마스 매치’  당시  

스테픈 커리를  르브론 제임스가 쫓고 있다. 


